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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22일 올해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…집 비울 땐 물 졸졸졸 틀어야
- 23일(화) 최저기온영하14도, 수도계량기동파‘경계’ 단계발령…24시간비상근무

- 지난12월동파3단계8일간수도계량기동파9백여건발생…전체건수대비50%

- 이번주 내내 한파 지속…장기간 외출 시 수돗물 틀어 동파 예방 조치

- 동파신고는다산콜(120), 관할수도사업소신고또는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

□ 서울시는 22일(월) 18시부터 25일(목) 09시까지 올해 들어 처음으로

수도계량기 ‘동파 경계’ 3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. 이 기간 동안 최저 기

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예보됐다.

○ ‘동파 경계’는 ‘관심-주의-경계-심각’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

3단계에 해당하며,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

지속될 때 발령된다.

□ 시는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 11월 15일부터 현재(1월

22일)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1,827건이며, 지난 12월 동파

대책 3단계(12.17.~12. 24. 8일간) 동안 전체의 50%인 913건이

발생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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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처럼,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

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

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.

○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. 일 최저 기온이 0도~영하 10도 이하

일 때는 45초,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

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.

○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, 가정용 수도요금

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

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,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

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워 동

파를 예방할 수 있다.

□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

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(챗봇) ‘아리수톡’, 서울시 다산

콜재단(☎120번)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.

□ 한영희 서울시아리수본부장은 “서울시는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 동파

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 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.”라면서,

“각 가정에서도 물을 가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

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별첨 관련사진 1부.


